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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ich factors affect safety awareness of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safety awareness 
of foreign workers were nationality, status of stay(visa types), place of work, educational background, and 
Korean proficiency whil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relevant with only the types of resid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fety awareness of foreign workers in nationality, status of stay(visa 
types), region of residence, educational background, place of work, and Korean proficiency.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types of residenc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afety awarenes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ationality, 
status of stay(visa types), place of work, and Korean proficiency in the case of foreign workers. It was 
analyzed that nationality and status of stay had a negative (-) effect, and the place of work and Korean 
proficiency had a positive (+) effect.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students, it was analyzed that only the 
types of residence had a negative (-) effect on safety awareness.
Keywords :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Life safety, Fire safety, Disaster safet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직업상, 유학, 결혼, 관광 등 여러 가
지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생활 중인 외국인 수
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 통계연보 2021년 8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76,999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19년 대비 21.7%(547,657) 감소하였
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이 2019년 
대비 42.9%(367,101명)로 큰 감소폭을 보였지만 외국

인 체류자는 한국 전체 인구의 3.93%에 해당하여 단일민
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1]. 

내국인의 업종 기피 현상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인
구 감소에 따라 외국인에 의존하는 노동력 증가를 고려한
다면, 노동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 외국인근
로자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안
전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의
해서도 안전사고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산재사고 재해자 수는 2020
년 10월 기준 20,546명으로 외국인근로자 10명 중 1명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속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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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세이다. 사망자 수도 308명에 달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비율이 0.54%인데 반해, 외국인근로
자는 0.86%로 약 32% 높은 수치를 보인다.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대학교 입학자원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등 교육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정부 차원의 국제화 교육 경쟁력 강화
를 통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한 큰 
노력의 결과로 유학생 수는 한 층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 전부터 대학들은 입학자원 감소에 의해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의 하나로 유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2014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한 유학생 수는 2019년 12
월 기준 18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 중에서 학위과정은 
약 11만여 명이며, 연수 과정은 약 6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

유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화되어 가고 있
는 현상을 말해주며,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교류가 확대되
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문화적, 사회적, 언어 차이
로 인한 많은 갈등으로부터 범죄와 안전사고 등이 대중매
체 등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안전을 동양과 서양의 시각차에 의해 정의하기도 한다. 
한자로 안전을 표현하면 편안할 안(安)과 온전할 전(全)
을 쓴다. 해석하자면 편안할 “안”은 여자(女)가 집(宀, 집 
면)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온전할 
“전”은 들 입(入)과 임금 왕(王)으로 구성되어 나라의 위
계질서를 상징하는 왕이 궁궐에 앉아 위엄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뜻한다. 서양의 시각에서 
안전은 SAFETY라는 단어의 각 글자에 따라 의미를 부여
하였다. S; Supervise(관리감독), A; Attitude(태도), F; 
Fact(사실파악), E; Evaluation(평가분석과 대책수립), 
T; Training(훈련), Y; You are the Owner(주인의식 철
저)이다. 따라서 서양적 시각에서 안전이란 불안전 상태 
및 행동을 6개 요소(S. A. F. E. T. Y)로 통제하여 사고가 
없는, 심적으로 평온하고 몸을 온전한 상태로 만듦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3].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재난안전이 사회 전반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의 생활안전과 재난안전, 소방안전 등에 대한 인식조사와 
이와 관련된 콘텐츠 및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목적 

장호면 외 2인(2009)[4]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노동력
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해 작업
하기 전에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에 대한 규정

사항 준수 여부, 작업 후에는 근로자들의 생활태도에 대해
서, 전체적으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김윤희 외 1인(2015)[5]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의식 취약성 연구에서 국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정보와 훈련
참여 요구도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명하였다. 한정
훈(2019)[6]은 언어와 문화적 소외로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국가적 수준 
차이에 따른 안전 불감증, 사업주의 무책임한 안전관리 등
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박미정(2020)[7]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
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이 선행연구는 외국인근로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유학생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개별적 특
성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이 부족했
다는 한계가 있다. 이재모(2008)[8]은 유학생들의 적응
실태 연구에서 유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
하면서 우울증,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 상태, 유학생의 경제적 수준, 국
내 거주 기간, 한국어 능력, 종교 등이 있다고 조사하였다. 
유승범(2019)[9]는 한국 사회에 대한 유학생의 안전수준
인식과 안전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사회의 안
전수준은 긍정적이었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높
았다고 분석하였다. 민혜영 외 2인(2019)[10]는 한국대
학생과 유학생 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 관계에 관한 연구에
서 한국 학생들은 국내 대학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을 
발전의 장애물로 바라보는 경향성을 보였다.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을 “남을 배척하는 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
다. 유학생의 국내 생활 부적응은 언어 장벽, 소통 장벽, 
외로움 외에도 경제적 부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이라는 범주 안에는 근로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체류 자격의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다. 어떤 체류 
자격이냐에 따라서 거주 기간과 일할 수 있는 업종이 구분
되고, 근무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재난 약자이자 안전교육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관점에서 안전 체감 정도, 안전관리, 안
전교육 요구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재난 약자로서 
외국인의 안전교육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도 미흡하였다. 
국외에서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안전교육 관련 연구 
역시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하는 개념으로 나누어 연구 대상으로 일반화시키기보다 
적어도 개별적 특성에 따라 안전의식에 대한 차이를 면밀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생활안전,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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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 인식수준을 
포함한 개별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국적, 체류자격, 근
무처, 거주지역, 거주장소, 체류기간 등)이 안전의식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설계

2.1 연구가설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생활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안전의식은 개별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국적, 체류자격, 근무처, 거주지역, 거주장소, 
체류기간, 한국어 인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개별적 특성은 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연구의 도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는 외국인의 안
전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에 소방청이 개발한 
국민안전의식 지수(PSCI)를 활용하였다. 이 PSCI는 교
통사고, 일상적인 사고를 포함한 생활안전 영역에서는 17
개, 산업재해, 가스 및 폭발, 전기 사고를 포함하는 소방안
전 영역에서는 13개, 자연재난과 응급처치를 포함하는 재
난안전 영역에서는 15개 문항 등 모두 45개 문항으로 개
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3개 영역 45개 문항을 모두 사용
하였으며, 추가로 참여자의 한국어 인식수준을 포함한 일
반적 특성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2.3 변수측정 

2.3.1 독립변수: 개인별 특성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개
별적 특성이다. 개별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학력, 국적, 
체류자격, 근무처, 거주장소, 거주지역, 체류기간, 한국어 
인식수준 등이 포함된다. 연구 대상을 범주화하기 위해 국

적을 동아시아(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동남
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
얀마, 태국, 동티모르), 남아시아(파키스탄, 네팔, 스리랑
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기타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연
구 대상을 범주화하기 위해 체류 자격을 단순기능취업 
자격(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숙련기능공: 
E-7-4), 단기관광취업 자격(단기취업: C-4,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유학생 자격(유학: D-2, 일반연
수: D-4-1)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인식수
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각
각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1=‘매우 낮음’~ 5=‘매우 
높음’)로 측정하였다. 본 문항의 Cronbach’s alpha= 
.985로 나타났다. 

2.3.2 종속변수: 안전의식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안전의식이다. 측정 영역은 생활
안전 분야 17 문항, 소방안전 분야 13 문항, 재난안전 분
야 15 문항 등 3개 영역 45 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문항의 Cronbach’s alpha = .835
로 나타났다. 안전의식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
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연구에 사
용되는 모든 변수는 Cronbach’s α 계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안전의식의 신뢰도 분석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afety Awareness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Sub-factor N Cronbach’s α

Safety 
Awareness

Life safety 
Awareness

17 .826

Fire safety 
Awareness

13 .815

Disaster safety 
Awareness

15 .786

Total 45 .835

2.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생활하
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1차), 2021년 7월부터 한 달간 
추가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2차). 1차 기간에서는 설
문지 500부를 배포하여 403부를 수거하였으며, 2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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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00부를 배포하여 139부를 수거하였다. 1차와 2차
에서 수거한 총 542부의 설문지 중 거주(F-2), 재외동포
(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206명과 유학생 166명의 답변을 이 연구에 사용하
였다. 설문지는 대전･충남 지역의 대학교, 외국인 고용사
업체, 이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설문에 대
한 이해와 답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유의미한 
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
출하였다. 연구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
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셋째,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 분
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넷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국적, 체
류자격, 근무처, 거주장소, 거주지역, 체류기간, 한국어 인
식수준 등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의 개별적 
특성은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을 구분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개별적 특성의 빈도를 비교
해 보면, 성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남자(66.5%)
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유학생의 경우 여자(53.6%)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나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는 30대
(52.4%)가, 유학생은 20대(68.7%)가 많이 분포되어 있
다. 학력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졸을 포함한 전문학
사 이하(71.8%)가 대부분이며, 국적에 있어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모두 동남아시아(각각 39.3%, 37.3%) 
출신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체류 자격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단순기능취업(56.8%)이 많으며, 근무처는 제조업
(65.0%)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다. 거주장소에

서는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의 기숙사(56.8%)에 많이 머
물고 있고, 유학생의 경우 원룸(75.9%)에 많이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은 외국인근로자와 유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Descriptor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n % n %

Gender
Male 137 66.5 77 46.4

Female 69 33.5 89 53.6

Age

20’s 60 29.1 114 68.7

30’s 108 52.4 52 31.3

40’s 30 14.6 - -

50’s≤ 8 3.9 - -

Education

≥H. school 75 36.4 166 100
College 73 35.4 - -

Bachelor's 51 24.8 - -
Master's≤ 7 3.4 - -

Nationality

East Asia 43 20.9 35 21.1
Central Asia 16 7.8 20 12.1

Southeast Asia 81 39.3 62 37.3
South Asia 63 30.6 15 9.0

Africa - - 10 6.0
America - - 16 9.6

Europe/Etc 3 1.5 8 4.8

Visa
type

Simple skill 
employment

117 56.8 - -

Short-term 
tourism

employment
89 43.2 - -

International 
student

- - 166 100

Job
type

Manufacturing 134 65.0 - -
Farming 
livestock 
industry

31 15.0 - -

Construction 
industry

6 2.9 - -

Fishing 10 4.9 - -
Service industry 25 12.1 - -

International
students

- - 166 100

Status of
residence

Dormitory 117 56.8 40 24.1
Rental 89 43.2 126 75.9

Area of 
residence

City 34 16.5 24 14.5
Small town 133 64.6 127 76.5
Rural area 39 18.9 15 9.0

Duration 
of staying

< 1 36 17.5 70 42.2
≤1~2 < 63 30.6 38 22.9
≤2~3 < 37 18.0 17 10.2
≤3~5 < 14 6.8 15 9.0

5≤ 56 27.2 26 15.7
Total 206 100 1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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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모두 중‧소도시(각각 64.6 %, 76.5%)에 주로 거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류 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3년 미만(30.6%)이, 유학생의 경우에는 1년 미
만(42.2%)이 높은 분포도를 보였다.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과 주요 변수 간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개별적 
특성에는 국적, 체류자격, 근무처, 체류기간, 학력, 한국어 
인식수준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적은 안전의식(r=-.164, p<.05)에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체류자격은 안전의식(r=-.176, p<.05), 
생활안전(r=-.283, p<.01), 재난안전(r=-.148, p<.05)

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근무처는 안전의식
(r=.168, p<.05), 소방안전(r=.143, p<.05)에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류 기간은 생활안전(r=.301, 
p<.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력은 안전의
식(r=.161, p<.05)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어 인식수준은 안전의식(r=.286, p<.01), 생활안전
(r=.186, p<.01), 소방안전(r=.204, p<.01), 재난안전
(r=.188, p<.01)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유학생의 안전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개별적 특성에
는 성별, 나이, 거주장소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성별은 소방안전(r=-.159, p<.05)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이는 생활안전(r=.180, p<.05)
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거주장소는 안전의식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of international students

Gender Age
Status of
residence

Korean 
Awareness 

Level
Life safety Fire safety

Disaster 
safety

Safety 
awareness

Gender 1

Age 0.029 1

Status of residence 0.126 -.227** 1

Korean 
Awareness Level

0.095 0.080 0.010 1

Life safety -0.028 .180* -0.143 -0.004 1

Fire safety -.159* 0.105 -.191* -0.029 .571** 1

Disaster safety -0.082 0.098 -.242** -0.029 .507** .676** 1

Safety awareness -0.118 0.096 -.249** 0.005 .663** .785** .763** 1
*p<.05, **p<.01, 개별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은 특성들은 표에서 제외시켰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of foreign workers

Nationality Visa type Job type
Duration 

of  
staying

Education
Korean 

Awareness 
Level

Life 
safety

Fire 
safety

Disaster 
safety

Safety 
awareness

Nationality 1 　 　 　 　 　 　 　 　 　

Visa type -.322** 1 　 　 　 　 　 　 　 　

Job type -.274** .339** 1 　 　 　 　 　 　 　

Duration of 
staying

.022 -.228** -.122 1 　 　 　 　 　 　

Education -.152* .129 .244** -.120 1 　 　 　 　 　

Korean 
Awareness Level

-.242** .090 .178* .136 .171* 1 　 　 　 　

Life safety -.090 -.283** -.050 .301** -.047 .186** 1 　 　 　

Fire safety -.070 -.115 .143* -.067 .047 .204** .478** 1 　 　

Disaster safety -.054 -.148* .119 .066 .017 .188** .401** .588** 1 　

Safety awareness -.164* -.176* .168* .084 .161* .286** .681** .736** .722** 1
*p<.05, **p<.01, 개별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은 특성들은 표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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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9, p<.01), 소방안전(r=-.191, p<.05), 재난안
전(r=-.242, p<.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학생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3.3 개별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의 차이

외국인근로자의 성별, 체류자격, 거주장소에 따라 안전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성별과 거주장소에 따른 안전의식과 생활안전, 소방
안전, 재난안전 분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5), 체류자격에서는 안전의식
(t=2.556, p<.05)과 생활안전(t=4.210, p<.000), 재난
안전(t=2.142, p<.05)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안전의식, 생활안전, 재난안전 모든 분야에서 단순
기능취업자가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연령, 학력, 국적, 근무처, 거주
지역, 체류기간, 한국어 인식수준에 따라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국적에서는 안전의식(F=2.49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적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는 안전
의식(F=3.343, p<.05), 생활안전(F=3.582, p<.05), 소
방안전(F=3.304, p<.05)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다. 안전의식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농산어촌에 거
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높았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
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안전의식(F=3.981, p<.01), 
생활안전(F=5..849, p<.01), 소방안전(F=2.641, p<.05)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안전의식과 생활안
전 분야에서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학사 
학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체류 기간에서는 생활안전(F= 5.711, p<.001)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류 기간이 4-5년 미만의 외
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처에
서는 안전의식(F=2.77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인식수준에서는 안전의식(F=5.323, p<.001), 
생활안전(F=3.560, p<.01), 소방안전(F=3.234, p<.05), 
재난안전(F=2.599, p<.05)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
의식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유학생의 성별, 나이, 거주장소에 따라 안전의식에 차이
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소방안전(t=2.064, p<.05) 분야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소방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생활안전(t=-2.346, p<.05)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0대 유학생이 20대보다 안전의
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장소에 따라서는 안전의
식(t=3.291, p<.01), 소방안전(t=2.493, p<.05), 재난
안전(t=3.188, p<. 01)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원룸에 거
주하는 유학생보다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유학생의 국적, 거주지역, 체류 기간에 따른 안전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
하였다. 국적과 거주지역, 체류 기간에 따른 안전의식과 
생활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유학
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의 차이는 <Table 6>
과 같다. 

3.4 개별적 특성이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연구 대상자 개별적 특성 중 상관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요인과 t-검정을 통해 연구
변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요인인 국적, 체류 자격, 근
무처, 체류 기간, 학력, 거주지역, 거주장소, 한국어 인식수
준 등을 독립변인에 포함시켜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 보았다.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5.839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
에 대한 R2=.192로 19.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546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근
로자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체류 
자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인식수준, 근무처, 국적 순서이다. 체류 자격은 음(-)의 
값으로 단순관광취업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인식수준은 양(+)의 값으로써 한국어 
인식수준이 좋을수록 안전의식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근무처는 양(+)의 값으로써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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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안전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적은 음(-)의 
값으로써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생활안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모형
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5.962의 수치를 보이며, 회
귀식에 대한 R2=.195로 19.5%의 설명력을 보인다. 

<Table 5> Differences in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Characteristics
Safety awareness Life safety field Fire safety field Disaster safety field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Nationality

East Asiaa 4.02±0.46

2.495* a>b,c,d

4.12±0.54

.733

3.74±0.69

1.226

3.77±0.65

1.092
Central Asiab 4.00±0.73 4.25±0.58 3.69±0.79 3.69±0.79

Southeast Asiac 3.93±0.61 4.01±0.68 3.74±0.65 3.80±0.73

South Asiad 3.68±0.69 3.97±0.78 3.52±0.72 3.57±0.76

Status of
residence

Simple skill 
employment

3.97±0.64

2.556*
4.21±0.64

4.210***
3.74±0.71

1.652

3.81±0.74

2.142*

Short-term tourism 
employment

3.75±0.59 3.82±0.67 3.58±0.65 3.60±0.69

Residence

Big citya 4.00±0.60

3.343* c>a,b

4.18±0.63

3.582* c>a,b

3.88±0.73

3.304* a>b,c

3.94±0.69

2.662Small townb 3.80±0.65 3.94±0.68 3.59±0.65 3.63±0.72

Farming, mountain and 

fishing villagec 4.05±0.51 4.23±0.67 3.79±0.73 3.79±0.73

Education

≥H. school 3.84±0.58

3.981** d>a,b,c

4.19±0.62

5.849** c>a,b,d

3.72±0.75

2.641* c>a,b,d

3.77±0.72

1.436
College 3.74±0.47 3.79±0.57 3.51±0.52 3.62±0.58

Bachelor’s 4.10±0.53 4.20±0.62 3.84±0.65 3.73±0.66

Master's≤ 4.14±0.47 3.85±0.57 3.71±0.74 4.14±0.38

Duration
of stay

< 1 3.72±0.57

1.636

372±0.70

5.711*** c>a,b,d

3.61±0.55

1.528

3.67±0.63

1.374

≤1~2 < 3.87±0.66 3.92±0.70 3.73±0.68 3.67±0.72

≤2~3 < 3.92±0.60 4.05±0.70 3.81±0.62 3.68±0.71

≤3~5 < 4.21±0.70 4.43±0.64 3.85±0.86 4.14±0.77

5≤ 3.88±0.60 4.27±0.49 3.51±0.76 3.73±0.77

Job
type

Manufacturinga 3.78±0.68

2.771* c>a,b,d,e

4.07±0.72

1.144

3.59±0.73

1.950

3.63±0.74

1.511

Farming livestock 

industryb 4.10±0.47 4.03±0.55 3.77±0.62 3.94±0.68

Construction industryc 4.17±0.41 4.00±0.63 4.17±0.41 3.67±0.82

Fishingd 4.00±0.00 3.60±0.52 3.90±0.32 3.80±0.63

Service industrye 4.04±0.54 4.08±0.64 3.80±0.65 3.88±0.67

Awareness 
level

strongly disageea 3.50±0.46

5.323*** e>a,b,c,d

3.50±0.54

3.560** e>a,b,c,d

4.00±0.69

3.234* a>b,c,d,e

3.00±0.65

2.599* e>a,b,c,d

disageeb 3.33±0.73 3.47±0.58 3.27±0.79 3.27±0.79

neturalc 3.84±0.61 4.07±0.68 3.61±0.65 3.73±0.73

 agreed 4.05±0.69 4.12±0.78 3.86±0.72 3.79±0.76

strongly agreee 4.18±0.69 4.18±0.78 3.91±0.78 4.00±0.78

*p<.05, **p<.01, ***p<.001, 개별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은 특성들은 표에서 제외시켰다.

<Table 6> Differences in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tudents

Characteristics
Safety awareness Life safety field Fire safety field Disaster safety field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Gender
Male 4.22±0.60

1.521
4.41±0.55

.357
4.01±0.84

2.064*
4.09±0.72

1.051
Female 4.06±0.59 4.38±0.54 3.75±0.80 3.97±0.74

Age
> 29 4.10±0.56

-1.236
4.32±0.52 -2.346

*

3.81±0.79
-1.349

3.97±0.69
-1.264

30’s ≤ 4.23±0.63 4.56±0.56 4.00±0.90 4.13±0.81

Status of residence
Dormitory 4.43±0.54

3.291**
4.55±0.48

1.852
4.15±0.88

2.493*
4.35±0.66

3.188**

Rental 4.05±0.59 4.34±0.55 3.79±0.80 3.92±0.73

*p<.05, **p<.01, 개별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은 특성들은 표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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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Watson은 1.58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근로
자의 생활안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체
류 자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류 
기간, 국적, 한국어 인식수준 순이다. 체류 자격은 음(-)
의 값으로 단순관광취업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낮다
고 볼 수 있다. 체류 기간은 양(+)의 값으로써 체류 기간
이 길수록 생활안전 분야의 안전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국적은 음(-)의 값으로써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안전 분야에서 안전의식이 낮다고 볼 수 있
다. 한국어 인식수준은 양(+)의 값으로써 한국어 인식수
준이 좋을수록 생활안전 분야의 안전의식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소방안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1에서 2.861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104로 10.4%의 설명력을 보인다. Durbin- 
Watson은 1.79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소
방안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체류 자격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인식
수준, 근무처 순이다. 체류 자격은 음(-)의 값으로 단순관
광취업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
국어 인식수준은 양(+)의 값으로써 한국어 인식수준이 
좋을수록 소방안전 분야의 안전의식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근무처는 양(+)의 값으로써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
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1에서 2.563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094로 9.4%의 설명력을 보인다. Durbin- 
Watson은 1.593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재

난안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체류 자격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인식
수준, 근무처 순이다. 체류 자격은 음(-)의 값으로 단순관
광취업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
국어 인식수준은 양(+)의 값으로써 한국어 인식수준이 
좋을수록 소방안전 분야의 안전의식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근무처는 양(+)의 값으로써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
국인근로자가 안전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유학생은 연구 대상자 특성 중 성별, 나이, 거주장소 등
을 독립변인에 포함시켜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았다.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모형
은 F 통계값이 p<.01에서 4.170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
에 대한 R2=.072로 7.2%의 설명력을 보인다. 

Durbin-Watson은 2.07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의 안전의식에서는 거주장소를 제외하고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원룸에 
거주하는 유학생보다 안전의식이 높았으며, 부(-)의 영
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나
이만 영향을 미쳤다. 나이가 많은 30대가 생활안전 분야
에서 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성별과 거주
장소만이 영향을 미쳤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원
룸에 거주하는 유학생보다 소방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음(-)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주장소만이 영향을 미쳤다. 기
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원룸에 거주하는 유학생보다 
재난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값은 <Table 7>, <Table 8>과 같다. 

<Table 7> Factors affecting the safety awareness of foreign workers

Characteristics VIF
Safety awareness Life safety field Fire safety field Disaster safety field

B β t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3.705 12.271*** 4.161 12.738*** 3.635 10.3744*** 3.584 9.637***

Nationality 1.210 -.077 -.148 -2.107** -.087 -.155 -2.214* -.029 -.050 -.682 -.028 -.046 -.613

Status of residence 1.263 -.391 -.311 -4.333*** -.407 -.299 -4.170*** -.320 -.231 -3.061** -.333 -.228 -2.995**

Job type 1.234 .076 .170 2.400* .008 .017 .237 .079 .161 2.155* .084 .161 2.143*

Duration of stay 1.105 .008 .019 .278 .098 .213 3.184** -.060 -.129 -1.833 .004 .008 .112

Education 1.103 .072 .100 1.489 -.028 -.036 -.538 -.017 -.021 -.297 -.024 -.029 -.402

Korean Awareness 
Level

1.128 .197 .228 3.365** .140 .150 2.212* .196 .206 2.884** .173 .173 2.402*

Durbin-Watson 1.546 1.538 1.800 1.541

F 7.792*** 7.843*** 3.801** 3.199**

R / R2 .436 / .190 .437 / .191 .321 / .103 .297 / .08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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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안전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개별적 특성은 국적, 체류 자격, 근무처, 한국
어 인식수준이고, 안전의식의 세부내용인 생활안전 분야
에서는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한국어 인식수준이다. 
소방안전과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체류 자격, 근무처, 한국
어 인식수준이다.

유학생의 경우 안전의식과 안전의식의 세부내용인 소
방안전, 재난안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특성은 거
주장소이며, 생활안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특성
은 나이였다.

3.5 가설검증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으로써 안전의식과 개별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가설 1.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에서 외국인근로자
의 학력, 국적, 체류자격, 근무처, 거주지역, 한국어 인식수
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이 지지 
되었으며, 유학생의 경우 거주장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지되었다.

가설 2.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개별적 특성은 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국
적, 체류자격, 근무처, 체류기간, 한국어 인식수준만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이 지지 되었으며, 
유학생의 경우 거주장소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4. 결 론

이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것으로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
식 차이에 관한 분석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적, 체
류자격, 거주지역, 학력, 근무처, 한국어 인식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는 거주장소
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적, 체류
자격, 근무처, 한국어 인식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은 음(-)의 영향을, 근무처와 
한국어 인식수준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체류 자격, 한국어 인
식수준, 근무처, 국적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유학생의 경우 거주장소만 안전의식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의 주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분야의 안전을 주제로 한 한국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인식수준이 
생활안전, 소방안전, 재난안전에 모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체류 자격
별로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유의할 
점은 외국인근로자보다 유학생이 안전의식이 낮았으며, 
단기관광취업자가 단순기능취업자보다 안전의식이 낮았
다. 이 결과를 통해 체류 자격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행정 기관
에서는 체류 자격별, 한국어 수준별 안전교육 자료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별로 환경과 실정에 맞는 맞
춤형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중･소도시 거주자
가 대도시나 농산어촌 거주자와 비교해 안전의식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주 환경 기반이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

<Table 8> Factors affecting the safety awareness of international students

Characteristics VIF
Safety awareness Life safety field Fire safety field Disaster safety field

B β t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4.838 15.900*** 4.426 15.492*** 4.585 11.912*** 4.746 13.249***

Gender 1.020 -.118 -.091 -1188 -.023 -.019 -.248 -.232 -.142 -1.841 -.084 -.055 -.718

Age 1.058 .066 .047 .607 .203 .157 1.986* .129 .073 .937 .080 .049 .628

Place of residence 1.074 -.344 -.227 -2.890** -.147 -.105 -1.320 -.299 -.157 -1.985* -.397 -.224 -2.836**

Durbin-Watson 2.078 1.698 1.862 1.718

F 4.170** 2.477 3.457** 3.651**

R / R2 .268 / .072 .209 / .044 .245 / .060 .252 / .06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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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황과 안전에 취약한 업종, 체류 자격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특정집단 및 한정된 지역의 외국인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특성들이 무엇인지 규명함
으로써 그에 맞는 안전교육 방법과 효과적인 안전의식 홍
보에 기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후
속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설문조사 지역을 광역도시까지 확대하고, 업종별로 안
전의식에 대한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안전교육 방법, 
효과적인 안전의식 홍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류 기간과 한국어 인식수준 등 독립변수에 
대한 추가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전교육의 방
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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